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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세인트 메리 교회와 스노리 스투를루손 동상을 지

나 발길을 재촉했다. 오후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조금 있으면 해가 질 것이다. 어두워지기 전에 끝마치고 싶

은 일이 있었다. 바로 쇼핑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노르웨

이‘다알라’양모 스웨터 쇼핑.

여행을 하다 보니 소소한 기념품 같은 것은 더 이상 사지 

않게 되었다. 현지에서 살 때는 신기하기도 하고 여행의 기

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동적으로 사지만 집에 

돌아가면 먼지를 뒤집어 쓰고 한쪽 구석에 자리만 차지하

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그 대신 내가 꼭 필요

하거나 정말 가지고 싶은 물건을 사는 것이 도리어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베르겐에서는 유명한 노르웨이‘다알라’양모 스웨터를 사 

가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양모 스웨터는 스코틀랜드나 북유럽 여러 나라에서 생산

이 되지만 노르웨이 양모 스웨터는 특히 품질이 좋고 아름

답기로 정평이 나 있다. 노르웨이 특유의 문양을 정교하게 

짜 넣어서 디자인 면으로도 뛰어나고 무엇보다 노르웨이에

서 생산된 질 좋은 양모를 사용하기 때문에 따뜻하고 질기

며 실용적이라는 것이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그 추운 날씨

에도 코트 대신 양모 스웨터 하나만 입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 정도로 보온성이 좋다고 한다. 

노르웨이 양모 스웨터라고 하면‘다알라 오브 노르웨이

(Dale of Norway)’스웨터가 단연코 유명하다. 다알라는 베

르겐에서 멀지 않은 시골 마을이며 그 마을에 100 퍼센트 

노르웨이 양모 스웨터를 제작 판매하는 공장과 매장이 있

다고 들었다. 가 보고 싶었지만 아무리 가깝다 해도 기차를 

타고 다녀오면 꼬박 하루가 걸릴 것이므로 이번에는 포기

하고 그냥 브뤼겐 지구에 있는‘다알라 오브 노르웨이’매

장에서 사기로 했다.

‘다알라’스웨터 매장은 브뤼겐 지구를 오가면서 눈여겨 

보아 두었다. 밖에서 보았을 때도 매장 안에 가득 전시되어 

48.  노르웨이 ‘다알라 (Dale)’ 양모 스웨터 쇼핑

있는 양모 스웨터들이 풍성해 보였는데 들어가 보니 완전히 

양모 스웨터의 산이요 바다였다. 평생 그렇게 많은 양모 스

웨터를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보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양모 스웨터가 넘쳐나는 매장에 들어서서 어리둥절하고 있

는 나를 보고 다알라 스웨터를 입은 통통하고 귀엽게 생긴 

아가씨 직원이 다가와 친절히 도와 주었다. 

전통‘다알라’스웨터는 노르웨이 국기에 나오는 빨강, 파

랑, 하양 등 알록달록한 색을 갖가지 문양으로 짜 넣어 크리

스마스같은 축제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제품들이다. 옛날 

동계 올림픽 다큐멘터리를 보면 노르웨이 선수들이 입고 

나오는 개성 만점의 스웨터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렇게 생긴 

스웨터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가만히 만져 보기만 해도 

폭신하고 가벼운 양모의 질감이 느껴졌고, 얇게 보였지만 

보온성은 완전히 보장된  듯 벌써 따뜻한 기운이 손으로 전

해졌다. 직원 아가씨가 이것 저것 펼쳐 보여주는 가운데 몇 

점 골라 보려 했지만 모양과 패턴들이 어찌나 다양한지 도

저히 결정을 할 수가 없었다. 

양모 스웨터 수십 점을 들

여다 보고 만져 보고 한 끝

에 노르웨이 국기 색깔을 짜 

넣은 흰 스웨터와 양털 실을 

손으로 짠 두툼한 수제 스

웨터로 정했다. 수제 스웨터

는 옛날 우리 엄마들이 정성

껏 짜 주던 털실 스웨터처럼 

한 올 한 올 떠 내려간 사람

의 손길이 분명하게 느껴졌

다. 어깨 선을 빙 둘러 순록 

무늬를 짜 넣고 허리 선에는 크리스마스 나무 잎새를 짜 넣

었다. 여러 장 사고 싶었지만 워낙 가격이 만만치 않아 빨간

색과 회색 스웨터 사이에서 고민을 거듭하다가 무난하게 자

주 입을 수 있도록 회색으로 정했다. 마음속으로는‘꼭 다

시 돌아와 빨간 스웨터도 마저 사야겠다!’고 외치고 있었다. 

Norway in a Nutshell
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


